
책풍과 함께하는 평화(平和)로운 인문학 캠프

일시: 2023. 7. 7.(금)~7.8.(토)
장소: 책이 있는 풍경
대상: 인문사회 영재학급 

시험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문사회 영재학급 학생들과 함께 책풍으로 향했습니다. 준
비과정에서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날씨마저도 우리의 가는 길을 힘들게 했습니다. 폭우
는 마치 우리의 행사를 시샘하듯이 지극히 요란하게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코로나
의 방해로 몇 명의 학생들은 고뇌의 좌절을 감내하면서 캠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참 거시
기한 상황이었죠.

부모님의 동행 덕분에 4시까지 책풍에 무사히 모여 저에게는 숙제와도 같았던 캠프를 시작했
습니다. 저의 심란한 마음을 가엾게 여겼는지 신기하게도 비는 자취를 감추었고 이내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습하고 불쾌한 공기마저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벗어나 제 3의 장소에서 인문학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인문학이란 심오한 학문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겠냐마는 한 학기 동안 인문학을 알아가기 위
해 애쓰며 노력했던 시간이 모여 잘 즐길 준비는 되어있다는 사실을 핑계 삼아 첫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교시 <요리경연대회 열리다.>
인문학- 나를 알아가는 단계, 나의 요리 솜씨는?

3주 전 이미 모둠별로 메뉴를 결정하고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제발 라면을 끓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
고 아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하고 나니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히히 아이들이 만들어주는 파스타와 떡볶이, 그리고 닭찜을 언제 먹어보겠습니
까? ^^*

모둠별로 준비한 재료를 보니 부모님 찬스를 꽤 이용한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에서 더 안심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흐뭇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백종원이 되어 요리하고 플레이팅을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임무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냉정한 평가에 조미료도 더 넣어보면서 애써 간을 맞춥니다. 이런 것
이 진정한 과정 중심 평가이고 동료 평가이고 자기 평가라는 것을 학교 밖에서 깨닫는 16년 
차 교사 이재환입니다.

그리고 요리왕을 차지하기 위해 만든 메뉴를 정성껏 포장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저는 속으로 연신 ‘대박 대박’을 외치며 자본주의식 웃음을 감춥니다.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요리대회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음식의 비주얼에 놀라고, 맛에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음식들! 

2교시 <말의 힘>

촌장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말해보렴. 
이건 수업이니까 괜찮아.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사람?
이내 한 여학생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X발, X나, X새끼, X 같네, X신” 

입에 착착 붙지만, 그 누구도 듣기 싫은 말
들어서 불쾌한 말 화나는 말
우리는 왜 이런 말들을 사용할까?
이제 다음 시를 같이 읽어볼까?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 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아아아.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를 밟아보자. 만져보자. 핥아보자.
깨물어보자. 맞아보자. 터뜨려보자!

‘파랗다’를 말하면 마음에 파란 물이 들고, ‘하얗다’를 말하면 마음에 하얀 물이 듭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마음이 한없이 깨끗해지고, ‘싱그럽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마음 
깊은 자리에서 싱그러운 바람이 밀려 나옵니다. 말이 있고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말은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과 같습니다.

3교시 <레크레이션>

16명이 모여 즐기는 레크레이션은 뭔가 특별합니다.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관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위해 지인 찬스를 써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분을 모셨습니다. 
레크레이션도 주제가 있더군요.



‘협업 능력“
”소통 능력“

그냥 즐기다 보니 이내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이 샘솟는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고 노래와 춤으로 마무리됩니다.

4교시 <오늘은 라면 너로 결정했어.>

노느라 지친 아이들을 위해, 라면 물을 올립니다.
20봉지를 끓이는 건 군대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런! 역시나 처음부터 자신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라면 물 조절에 실패하여 아이들은 밍숭맹숭한 라면을 먹습니다.
그래도 김치가 있어서 나름 먹을만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생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

5교시 <너희들 언제 잘 거니?>

라면을 든든히 먹고 각자 가져온 과자랑 음료수를 챙겨서 다시 모임방에 모였습니다. 현재시
각은 자정을 넘긴 12시 10분
원래 계획은 제가 진행하는 ’마음속의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저는 이미 방전이 되었
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걱정하는 척(?)합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저희가 마무리하고 잘게요.“
 
인류가 만든 최고의 히트작
아이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부모님의 적 스마트폰을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언제 잘 거니?
내일 프로그램도 있으니 새벽 2시 전에는 자야겠지? 
되도 않는 부탁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고단한 얼굴을 봐서 2시 전에 잤다고 합니
다. 저는 2시를 못 채우고 뻗어버렸습니다.
역시 착한 우리 아이들….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첫째 날이 저뭅니다.


